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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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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섬공동체 거실

사랑寿는 It속가 이웃들로부曰 소외당한' 히들의 안식처, 

이곳 쉼터를 삿아 오기 전 易들의 오습은 아무런 호망。f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작은 보금자리가 어두운 밤辭■늘에 작게 비취는 별빛 

이란도 될 수 있다면 …. 이따긍 보도되는 에히스 신약 Iff 

발 소식에 한- 가닥 &망을 걸어보지만….

만약에 의사로부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몇 

개월 혹은 며칠을 못 살 것이라 하면 죽음에 대한 절망된 심정 

은그 무엇으로도 표현할수 없을 것이다. 또 가장 가깝고 사랑 

하는 이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다면 결국은 심한 좌절 

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자포자기하다 이곳에서 생의 의미찾아

어쩌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냐며 눈물로 자신에 대한 원망 

과 죄책감 때문에 심한 우울증으로 세상과 차단하며 술과 담 

배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보건소 담당 직원들의 설득으로 

이곳에 입소할 때는 체중이 43kg과 CD4100-40 이하로 곧 

쓰러질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곳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 

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은 몸무게 80kg과 CD4 30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보다 마음이 편하여져서 이제는 같은 식구 

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본인의 용돈이라도 벌어야 하 

며, 그리고 조금만 임대 아파트라도 구해야한다고 매일 막노 

동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접한다.

자그만 체구와곱상한 O。씨는늘 말수가 적다. 그저 시키 

는 말에 여］, 아니요 로만 답하는 그리고 묵묵하게 쉼터 내에 

서 청소를 그리고 요리까지도 만들어서 가족들과 나누며 생 

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쉼터 생활 속에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이제는 

원장과 그리고 쉼터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하며 때가 되 

면 원장님 식사 하시지요 라며 식사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그런 O。씨를 그동안 쉼터 밖에서 감염 사실 때문에 3년 넘 

게 상담했던 감염인이 부산 시내 모처에 노래 연습장을 시작 

하는데 감염인 증에 함께 일할수 있는사람을소개해 달라고 

해서 소개해주었다. 그곳에서 함께 숙식하며 가게를 운영한 

다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이따금 그곳 노래 연습장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O。씨가 전화를 해서 쉼터원장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쉼터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냐 고 안부를 

묻기도 한다.

이곳 쉼터에 잠시 머물었던 △△씨는 감염된 사실이 아내 

에게 알려져 집에서 옷가방 하나만 들려진 채 집에서 쫓겨나 

승용차 안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보건소 담당자에게 머물 곳 

을 문의하다가 이곳 쉼터를 찾게 되었다 쉼터에 입소하여 2 
주일 정도 머물다가 새로운 일터와 잠자리를 마련했다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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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워했다. 자리가 안정되면 다시 챚아뵙겠다고 퇴소하여 지금도 이따금 안부 전화 

를 하곤 한다

겨우네 두텁게 얼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 

아나듯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 

고 있는 감염인들에게 마치 몹쓸 죄라도 

범한 이들에게 보내는 눈총과 비아냥거 

리는 소리가 변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끌 

어안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고 감염인들 

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병원 후송부터 입원 보증까지 해주기도

여기 부산 쉼터는 2（X）0년 10월 초 개원 이래 경남（울산 창원 김해, 진해 거제 

드과 부산에 거주하는 감염인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에게 소외 

당하고 버림을 받아 오갈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감염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다

이곳에 머물며 생활하는 감염인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독한 결핵약과 에이즈 치 

료약을 복용한다. 저들은 입소하기 전에는 생 

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체중이 감량된 상태이 

고 입맛도 잃은 상황이기에 우선 저들의 입맛 

에 맞는 밑반찬과 고단백 한우뼈 （사골/사태 뼈） 

국물과 고기를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해준다. 

입소한 감염인들의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됨 

을 쉼터에 비치된 디지털 체중계를 통해 확인 

될 때 기쁨을 함께 나눈다.

돌발적 질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쉼터 

차량으로 병원에 긴급 운송하여 입원치료하기 

까지 담당해주며, 쉼터원장이 입원절차에 보호 

자로서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 위로부터 주방 감염인 방 

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한 달에 한번씩 감염내과 의사와 신경정신과 의료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감염 인들의 건강이 날로 좋아지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된 

다. 또 본인이 원한다면 쉼터 내에 비치된 각종 건강관리기（지압침구, 발 맛사지 

기, 체온계, 혈압계, 체중계 등）와 아령, 역기 등으로 체력 관리와 장기, 바둑판, 

TV, 오디오 등과 같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 매주일 치러지는 종교의식과 주 

중에 원장과의 개별 상담을통해서 정신 건강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활동 

을통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들을볼수 있다

겨우네 두텁게 얼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소외당 

하고 있는 감염인들에게 마치 몹쓸 죄라도 범한 이들에게 보내는 눈총과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변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본다. 그리고 감염 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次 쉼터입소 문의 丨 02）267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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